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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많은 연구에서 작업환경은 근로자의 정신건강에 많은 영

향을 끼친다고 알려져 있다.1-3) 그중 수용자들을 다루는 교

정시설에 근무하는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 문제가 다른 직

종에 비해서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4-13) 

교정시설의 환경은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많아 직원들의 정신건강 관리에 관심을 가져

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14) 

더구나 기존의 응보주의(retributivism) 형행 제도가 인권침

해의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교정공무원들은 많

은 규율을 집행하는 통제자로서의 역할과 동시에 교정교화 

담당자로서의 역할도 요구받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

게 되었다.14,15)

한국의 교정공무원들은 이러한 부정적인 작업환경에서 

비롯된 많은 직무 스트레스가 있는데, 이는 정신건강을 해칠 

수 있다. 

Schaufeli와 Peeters16)의 연구에서는 교정공무원들이 보이

는 직무 스트레스 반응을 위축 행동, 정신신체질환, 부정적 

태도, 탈진감의 4가지로 분류하였다. 국내에서는 Yoon17)이 

교정공무원이 겪는 직무 스트레스 유발요인을 조직 관련 스

트레스와 직무 관련 스트레스로 나누어서 분석을 하였다.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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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모두에서 이런 스트레스로 인하여 교정공무원의 신체

적 질병과 사망, 탈진감 등이 높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방

해한다고 했다. 

또한 Lee18)는 언어적, 신체적 폭력피해 경험과 그로 인한 

두려움과 불안감이 직무만족도를 떨어뜨린다고 했는데, 

Sin19)의 연구에서는 교정공무원의 폭력피해 경험이 경찰공

무원이나 소방공무원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Gold-
berg 등20)의 연구에서도 교정공무원의 우울, 불안, 불면 등

이 타 직업군에 비하여 더 높다고 하였다. 

결국 직무 스트레스는 교정공무원의 신체건강 및 정신건

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단순히 교정공무원의 업무 저하

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용자에 대한 가혹 행위나 관리 저

하로 연결되어 교정행정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교정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조사

를 통하여 정신건강의 현황 및 서비스 요구도를 파악하고 

향후 적절한 정신보건 서비스 제공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근

거자료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방      법

대상군 및 조사일정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에 

있는 전체 50개 교정시설을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하였다. 대

상군은 수집기관에 있는 교정공무원들에서 임의 추출하였

고 불성실 응답이나 일부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제외된 사람

이 있었다.

설문 조사는 2011년 2월 25일부터 2011년 4월 15일까지 

진행되었으며, 본 조사 시행 이전에 총 2회에 걸쳐 교정공무

원 11명을 대상으로 예비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표를 점검하

였고, 응답자들의 주요 건의사항들을 반영하여 수정한 후 최

종 확정하였다. 본 연구는 강원대학교병원 임상윤리위원회

의 승인을 받았으며(2013-09-005), 법무부 용역사업으로 진

행되었다.

조사항목

사회인구학적 구성

성별, 나이, 결혼 상태, 학력, 종교, 근무기간, 직급, 직류 등

을 조사하였다.

탈진감

탈진감 측정도구는 Maslach와 Jackson21)이 개발한 탈진

감 척도(Maslach Burnout Inventory, 이하 MBI)를 Kim22)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2문항이며, 정서적 고

갈(9문항), 비인간화(5문항), 감소된 개인적 성취감(8문항)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척도의 문항 형식은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 탈진감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전체 척도의 내적 합

치도(Cronbach’s α)는 0.89였고, 이를 세분화한 정서적 고갈, 

비인간화 및 감소된 개인적 성취감의 내적 일치도는 각각 

0.91, 0.62, 0.79였다. 

직무 스트레스

직무 스트레스 측정도구는 Chang 등23)이 개발한 한국인 직

무 스트레스 측정도구(Korean Occupational Stress Scale, 이

하 KOSS)의 단축형 24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물리환

경(3문항), 직무요구(4문항), 직무자율(4문항), 관계갈등(4문

항), 조직체계(3문항), 보상부적절(4문항), 조직문화(2문항)

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영역별로 100점으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원척도의 단축형에는 직무불안정 영역이 

속해 있으나, 교정직 특성을 반영하여 이를 물리환경 영역으

로 대체한 것을 사용하였다.24) 원척도의 문항 형식은 Likert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 스트레스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전체 척도의 내적 합치

도(Cronbach’s α)는 0.91이었고, 하위 요인은 물리환경 0.75, 

직무요구 0.73, 직무자율 0.48, 관계갈등 0.74, 조직체계 0.70, 

보상부적절 0.82, 조직문화 0.64였다. 이 중 문항 간 관련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난 직무자율 영역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직무만족

직무만족도 측정도구는 Cooper와 Davidson25)의 영역별 업

무만족도 척도(The Job Satisfaction Scale by Davison and 

Cooper)를 Kim26)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조직성원이 자신의 직무에 대해 가지고 있는 태

도를 측정하며, 직무 자체와 감독자, 동료, 임금, 승진 등 5가

지 사항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다. 원척도의 문항 형식은 

Likert 7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 만

족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전체 척도의 내적 합치

도(Cronbach’s α)는 0.75였다. 

우  울

우울 측정도구는 Beck27)이 개발하고 Lee와 Song28)이 번안

한 한국판 Beck 우울 척도를 사용하였다. Beck의 우울 척도

(Beck Depression Inventory, BDI)는 우울의 인지적, 정서적, 

동기적, 생리적 증상을 포함하는 21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Beck27)은 0~9점을 비우울, 10~15점을 경한 우울증,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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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중등도 우울증, 24점 이상을 심한 우울증으로 분류하였

으나, 본 연구에서는 Shin 등29)의 연구를 참고하여 16점과 22

점의 절단점을 설정하였다. 원척도의 문항 형식은 0점에서 3

점까지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음을 의미

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0.95였다.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 측정도구는 Rosenberg30)가 개발한 자아존중

감(Rosenberg’s Self-Esteem, 이하 RSE) 척도를 Jon31)이 번

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원척도의 문항 형식은 Likert 4점 척

도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

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전체 척도의 내적 합치도(Cron-
bach’s α)는 0.84였다.

정신건강 문제 및 서비스 이용 실태

근무여건 및 처우, 수용자와의 문제, 정신건강서비스 이용 

등이 포함되었다.

분석 방법

교정공무원에게 배포한 설문의 경우 결측치가 적어 이를 

모두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 18.0(SPSS 

Inc., Chicago, IL, USA)을 사용하였고, 기술통계, 집단 간 t 

검정 및 analysis of variance를 실시하였다. 

결      과

사회인구학적 분포

전국에 있는 50개 교정시설에서 수집된 총 2571명의 자료

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남자는 2326명(90.5%), 여자는 216명

(8.4%)이었으며, 29명(1.1%)의 자료는 성별에 무응답을 하

여 성별에 따른 분석에는 제외되었지만, 전체 자료에는 포함

되었다(표 1). 

본 연구에 참여한 교정공무원의 평균 연령은 39.35세였고, 

연령별 분포는 30~40대가 약 7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연

구참여자 중 72.8%는 기혼이었고, 가족이 있는 대상자 중 

75.0%는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다. 최종 학력은 대학교 졸업 

이상이 약 76%였다. 직급은 교위가 36.0%로 가장 많았고, 다

음으로는 교사, 교도, 교감, 교정관, 서기관, 일반고위공무원 

순이었다. 직류는 교정직이 91.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연구

에 참여한 이들이 교정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평균 136.69

개월이었고, 최대는 423개월이었다. 

탈진감

표 2에 탈진감 척도와 하위 요인들의 측정치를 제시하였

다. 전체 교정공무원의 탈진감 평균은 66.24(SD 10.95)였고, 

남자 교정공무원의 탈진감 평균은 66.32(SD 11.00), 여자는 

65.38(SD 10.09)이었다.

하위 요인인 정서적 고갈 평균은 28.46(SD 6.52), 비인간화

의 평균은 13.86(SD 2.88), 감소된 개인적 성취감 평균은 23.85 

(SD 4.10)였다. 교정공무원의 업무로 인한 탈진감을 문항별

로 분석해 봤을 때, 높은 평균값을 지닌 문항은 주로 정서적 

고갈 요인에 속한 문항이었다. 

직무 스트레스

표 2에 직무 스트레스 척도와 하위 요인들의 측정치를 제

시하였다. 한국인 직무 스트레스 평가도구로 측정한 교정공

무원의 전체 직무 스트레스 평균은 59.64(SD 13.34)였다. 하위  

요인을 각각 살펴보면, 물리환경의 평균은 58.25(SD 20.78), 

직무요구의 평균은 60.19(SD 18.23), 관계갈등의 평균은 

66.10(SD 17.46), 조직체계의 평균은 58.92(SD 18.25), 보상부

적절의 평균은 53.94(SD 17.85), 조직문화의 평균은 57.98(SD 

20.53)이었다. 

교정공무원이 경험하는 직무 스트레스의 정도가 성별에 따

라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남녀 교정공무원 간 t 검

증을 실시한 결과, 전체 영역에서 여자에 비해 남자 교정공

무원이 경험하는 직무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높았다(t=4.588, 

p=0.000). 하위 요인에서는 조직체계와 보상부적절을 제외

한 모든 영역에서 이러한 경향이 유지되었다. 

직무만족도

표 2에는 직무만족도 측정치를 제시하였다. 전체 교정공

무원의 직무만족도 평균은 18.05(SD 4.68)였다. 성별에 따른 

t 검정 결과, 여자에 비해 남자 교정공무원의 직무만족도가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t=-2.732, p＜0.01). 

우  울

표 2에는 교정공무원의 우울 측정치를 제시하였다. 전체 교

정공무원의 우울 평균은 9.36(SD 9.75)이었다. 성별에 따른 t

검정 결과, 여자에 비해 남자 교정공무원의 우울 수준이 유의

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980, p＜0.01).

우울 척도의 분할점으로 Shin 등29)이 제시한 16점과 22점

의 절단점을 사용한 결과, 16점을 기준점으로 사용하였을 때

는 503명(19.7%)이 기준점 이상이었고, 22점을 기준점으로 사

용하였을 때는 287명(11.2%)이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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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correctional officers

Male Female Total
n (%) n (%) n (%)

Age 
20-29 142 (6.1)0 35 (16.2) 178 (6.9)00
30-39 1032 (44.4) 96 (44.4) 1128 (43.9)0
40-49 828 (35.6) 60 (27.8) 888 (34.5)0
50-59 240 (10.3) 18 (8.3)0 258 (10.0)0
No answer 84 (3.6)0 7 (3.2)0 119 (4.6)00

Marital status
Single 576 (24.8) 59 (27.3) 637 (24.8)0
Married 1725 (74.2) 144 (66.7) 1871 (72.8)0
Separated, divorced, widowed 13 (0.6)0 8 (3.7)0 21 (0.8)00
No answer 12 (0.5)0 5 (2.3)0 42 (1.6)00

Living together
Yes 1773 (76.2) 151 (69.9) 1927 (75.0)0
No 475 (20.4) 58 (26.9) 534 (20.8)0
No answer 78 (3.4)0 7 (3.2)0 110 (4.3)00

Education periods (years)
0-6 8 (0.3)0 0 (0.0)0 8 (0.3)00
7-9 10 (0.4)0 0 (0.0)0 10 (0.4)00
10-12 512 (22.0) 27 (12.5) 541 (21.0)0
13-16 1726 (74.2) 180 (83.3) 1909 (74.3)0
≥17 46 (2.0)0 7 (3.2)0 53 (2.1)00
No answer 24 (1.0)0 2 (0.9)0 50 (1.9)00

Religion 
Yes 1135 (48.8) 137 (63.4) 1279 (49.7)0
No 1137 (48.9) 75 (34.7) 1220 (47.5)0
No answer 54 (2.3)0 4 (1.9)0 72 (2.8)00

Position 
Corrections officer 534 (23.0) 43 (19.9) 579 (22.5)0
Senior corrections officer 780 (33.5) 79 (36.6) 864 (33.6)0
Inspector 849 (36.5) 71 (32.9) 926 (36.0)0
Chief inspector 76 (3.3)0 11 (5.1)0 87 (3.4)00
Superintendent 7 (0.3)0 0 (0.0)0 7 (0.3)00
Chief superintendent 4 (0.2)0 0 (0.0)0 4 (0.2)00
Superintendent general 0 (0.0)0 1 (0.5)0 2 (0.1)00
No answer 76 (3.3)0 11 (5.1)0 102 (4.0)00

Type of employment 
Corrections officer 2160 (92.9) 183 (84.7) 2357 (91.7)0
Correctional education officer 37 (1.6)0 2 (0.9)0 39 (1.5)00
Classification officer 37 (1.6)0 2 (0.9)0 39 (1.5)00
The others 52 (2.2)0 22 (10.2) 75 (2.9)00
No answer 40 (1.7)0 7 (3.2)0 61 (2.4)00

Length of employment (years)
＜1 101 (4.3)0 6 (2.8)0 107 (4.2)00
1-5 592 (25.5) 71 (32.9) 666 (25.9)0
5-10 374 (16.1) 33 (15.3) 408 (15.9)0
10-15 391 (16.8) 32 (14.8) 423 (16.5)0
15-20 278 (12.0) 22 (10.2) 301 (11.7)0
≥20 501 (21.5) 48 (22.2) 552 (21.5)0
No answer 89 (3.8)0 4 (1.9)0 114 (4.4)00

Total 2326 (90.5) 216 (8.4)0 257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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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존중감

표 2에 교정공무원의 자아존중감 측정치를 제시하였다. 

전체 교정공무원의 자아존중감 평균은 28.50(SD 3.88)이었

고, 여자에 비해 남자 교정공무원의 자아존중감이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t=-2.235, p＜0.05).

정신건강 문제 및 서비스 이용 실태

처우 및 근무여건

교정 현실에서 교정공무원의 처우 및 근무여건에 대해 조

사한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응답 내용을 살펴보면, 62.6%

는 경찰 등 유사직종에 비해 보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응

답했고, 72.4%는 과다한 근무시간으로 인해 피로감을 느낀

다, 48.9%는 상사나 동료와의 의사소통 문제로 불편함을 느

낀다, 69.9%는 사동 근무(working in prison) 시 발생할 수 있

는 사고에 대해 긴장하고 있다, 42.0%는 수용자와 대면하는 

상황에서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 47.1%는 수용자의 민원 처

리 과정에서 고소, 고발 등의 위협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48.3%는 수용자로부터 협박이나 폭언, 폭행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는데, 이 중 11.9%는 피해의 빈도나 강도가 컸던 것으

로 조사되었다. 아울러 교정공무원의 49.6%는 수용자와 마

주침이 적은 부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Table 2.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SDs) of psychological factors in male and female correctional officers

Male Female Total
Mean (SD) Mean (SD) Mean (SD)

Burnout 66.32 (11.00) 65.38 (10.09) 66.24 (10.95)

Emotional exhaustion 28.51 (6.54) 28.07 (5.98) 28.46 (6.52)

Depersonalization 13.90 (2.89) 13.34 (2.58) 13.86 (2.88)

Reduced personal accomplishment 23.83 (4.11) 24.04 (3.84) 23.85 (4.10)

Occupational stress 59.92 (13.50) 56.17 (10.84) 59.64 (13.34)

Physical environment 58.79 (20.93) 52.45 (17.96) 58.25 (20.78)

Job demand 60.66 (18.27) 54.40 (16.81) 60.19 (18.23)

Interpersonal conflicts 66.54 (17.65) 61.41 (14.44) 66.10 (17.46)

Structure of organization 59.02 (18.41) 57.37 (16.14) 58.92 (18.25)

Compensation inadequacy 53.90 (17.94) 54.15 (16.78) 53.94 (17.85)

Organization culture 58.22 (20.62) 54.81 (18.66) 57.98 (20.53)

Job satisfaction 18.00 (4.76) 18.75 (3.71) 18.05 (4.68)

Depression 9.50 (9.81) 7.64 (8.45) 9.36 (9.75)

Self-esteem 28.46 (3.87) 29.08 (3.79) 28.50 (3.88)

Table 3. Correctional officers working conditions and treatments at the correctional institutions [n (%)]
Strongly
agree

Agree Un-decided Disagree
Strongly 
disagree

(A) Median wage of my profession is not as high as that 
of other professionals such as police.

469 (18.2) 1141 (44.4) 681 (26.5) 229 (8.9) 018 (0.7)

(B) Because of extensive working hours and on-calls I tend 
to feel exhausted both physically and mentally.

740 (28.8) 1121 (43.6) 506 (19.7) 152 (5.9) 014 (0.5)

(C) It is challenging to build relationship with my 
colleagues due to difficulty in communication.

237 (9.2) 1019 (39.6) 835 (32.5) 407 (15.8) 036 (1.4)

(D) I do feel concerned about the fact that accidents 
may happen while I am on duty.

620 (24.1) 1178 (45.8) 518 (20.1) 199 (7.7) 017 (0.7)

(E) I feel threatened while I am counseling prisoners. 221 (8.6) 0859 (33.4) 853 (33.2) 528 (20.5) 068 (2.6)

(F) Some of prisoners have threatened me that they may 
sue or report me to the higher authority.

322 (12.5) 0889 (34.6) 596 (23.2) 470 (18.3) 260 (10.1)

(G) Some of prisoners have threatened, cursed or 
assaulted me.

306 (11.9) 0936 (36.4) 595 (23.1) 465 (18.1) 234 (9.1)

(H) I was investigated by law enforcement officials due 
to accusation or petition.

163 (6.3) 0371 (14.4) 453 (17.6) 649 (25.2) 898 (34.9)

(I) I prefer to work for a department where I do not have 
direct contact with prisoners.

512 (19.9) 0762 (29.6) 802 (31.2) 359 (14.0) 096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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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고충 및 수용자와의 관계

교정공무원이 특히 어떤 요인으로부터 정신적인 고충을 

많이 받는지 조사한 결과, 1순위는 ‘수용자와의 관계’라는 응

답이 43.2%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상사 및 동료와의 관

계, 과다한 업무량, 열악한 보수 순으로 나타났다. 정신적 고

충의 1순위에서도 드러났듯이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에 수

용자와의 관계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수용자들이 교정공무원의 지시에 잘 따르는지를 조사한 결

과, 43%는 수용자들이 지시에 잘 따르고 있다고 응답하였지

만, 41.4%는 잘 따르지 않는다고 응답하였고 14.4%는 전혀 

따르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최근 6개월간 수용

자에게 협박이나 회유를 당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한 

두 차례 있다가 27.8%, 여러 차례 있다가 8.9%였다. 아울러 최

근 6개월간 수용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폭언을 들은 경

험을 묻는 질문에는 한두 차례 있다가 33.8%, 여러 차례 있

다가 10.1%로 조사되었다. 

정신건강 문제 및 서비스 이용

교정공무원들이 수용자 처우와 관련하여 어려움에 처한 

경우에는 주로 동료직원과 상담하거나 상급자에게 고충을 

털어놓고 있었으며, 전체 교정공무원의 24.2%는 스트레스나 

심리적 고통으로 인해 병의원이나 상담소 등을 방문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울러 지난 1년간 스트레스나 심리

적인 고통으로 인해 상담이나 심리치료를 받고 싶은 적이 있

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39.8%가 도움을 받고 싶다고 느

낀 적이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고      찰

교정시설 내 수용자의 인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따른 교정공무원의 역할이 변화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이들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

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전국 50개의 교정시설 중 공주치

료감호소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

의를 비롯한 정신건강전문가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교정공

무원의 정신과적인 문제를 파악하는 것조차 쉽지가 않은 것

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국의 모든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교정공무원 2571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실태 및 

요구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다른 연구 결과들과 비교했을 때, 교정공무원은 직무로 인

한 스트레스가 높다고 알려진 타 직종에 비하여도 탈진감과 

직무 스트레스가 높은 반면 직무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은 낮

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MBI로 측정한 교정공무원의 탈진

감(burnout) 평균은 66.24로 교사(56.89±11.33)4)나 경찰공

무원(58.38±9.07)5)보다 높았으며, KOSS로 측정한 직무 스

트레스(occupational stress) 평균 역시 59.64로 소방공무원

(44.68±12.68),6) 사회복지직 공무원(51.57±10.65),7) 생산직 

근로자(45.09±7.17)8)들보다 높았다. 반면, The Job Satis-
faction Scale by Davison and Cooper로 측정한 교정공무원

의 직무만족도(job satisfaction) 평균은 18.05로 경찰공무원

(19.75±4.36)9)보다 낮았으며, RSE로 측정한 자아존중감

(self-esteem) 평균은 28.50으로 간호사(28.9±3.90)10)보다 낮

아서 전반적으로 정신건강의 모든 영역에서 심각하다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 결과는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 실태가 

다른 직종의 종사자들보다 심각함을 시사한다.

처우 및 근무여건과 교정시설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

제는 차치하고라도 정신적인 고충의 1순위가 수용인과의 관

계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교정공무원의 24.2%가 스

트레스나 심리적인 고통으로 인하여 병의원 및 상담소 등을 

방문한 적이 있다는 사실은 이들의 정신건강 역시 매우 심각

하고도 중요한 문제임을 알 수 있으며, 개인적인 차원에서 해

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반영한다. 즉, 교정공무

원의 정신건강 악화는 수용인의 그것과 상호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총체적인 안목에서의 해결방안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상당수의 교정공무원들이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채로 교정업무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중에는 

단순한 정신건강상담은 물론 전문적인 정신과적 진료가 필

요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또, 전체 교정공무원들 중 상당수

(39.8%)가 스트레스나 심리적인 고통으로 인해 상담이나 심

리치료 등 정신과적 도움을 받고 싶다고 응답했으나 전체 

교정공무원들 중 24.2%만이 병의원이나 상담소를 방문해, 

정신과적 도움을 받고 싶어하는 교정공무원들 중 대부분이 

제대로 진단이나 치료를 받고 있지 못했다. 연구설계상 직접 

면담을 하지 못한 관계로 정신질환에 대한 유병률 조사는 

불가능했지만 적지 않은 잠재적 위험군이 수용되어 있을 것

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교정시설 내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반면 실제로 정신과적인 특성을 감안한 진료

나 관리체계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정신질환에서 기질적인 것 못지않게 환경적인 

요인이 더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

리나라의 경우 교정시설의 특수성이 정신질환에 대한 환경적

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

다.32) 아울러 수용자로부터 받는 폭언 및 폭행, 상사 및 동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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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의 관계, 과다한 업무량, 열악한 보수 등과 같은 정신건강

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가세하는 경우 교정공무원의 정신건

강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교정공무원들의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개입

을 진행하는 한편, 교정시설 내에서 정신건강 관리체계를 강

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교정시설 내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여 정신건

강의학과 전문의 및 정신보건전문인력이 직접 교정공무원

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관리하고, 문제유형별 특성에 맞는 프

로그램을 적용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현재 지역사회의 정신보건 서비스는 대부분 정신보건센

터를 축으로 해서 지역사회에서 연계 가능한 모든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각 기관별 상호 의사소통이 가능한 네트워

크를 구축하여 서비스 의뢰 및 수행체계를 마련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체계 내의 인적자원 역시 정신

건강의학과 의사를 중심으로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

회복지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등 정신보건전문요원이 주축

이 되어서 활동하고 있고, 점점 전문화 및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교정시설에서도 이러한 정신보건전문인력 체계

를 구축하여 교정공무원을 위한 정신보건체계를 확립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2012년 12월 18일 군산교도소에서 첫 정신보건센터를 개

원한 이래로 진주교도소, 의정부교도소, 천안교도소 등 총 4

개의 지방교정청 산하 기관에 정신보건센터를 설치 및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교정본부가 추진해 온 정책의 일환으로 정실질환

수용자에 대한 재활 및 치료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어 교정

공무원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마저

도 현재 존재하는 교도소 내 정신보건센터의 수가 4곳에 불

과해 전국의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 문제를 관리하는 데 한

계가 있어 확대 설치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통해 정신보건센터에서 교정공무원은 우선적으로 

정신과적 상담과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고, 일반적 

스트레스 관리 및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직무 스트

레스나 탈진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수용자들과의 관계라는 점을 고려하면 수용자에 대한 

정신건강 서비스의 제공만으로도 교정공무원의 부담을 상당

히 덜어 줄 수 있을 것이며, 이렇게 내부 정신건강 서비스 체

계를 통해 접근하는 것이 문제의 예방, 조기개입, 선별 등에 

매우 유용하게 기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정신보건센터의 운영 외에도, 교정공무원을 대상으

로 하는 정신건강 힐링캠프를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과중한 

업무부담과 스트레스 등으로부터 정신건강을 회복할 수 있

도록 아웃소싱을 통해 적절한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수행함

으로써 최적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고, 교정시설에서 

잠시 벗어나 몸과 마음을 재정비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는 교정시설 내 수용자들의 정신건강 실태에 대한 

파악을 통해서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에 대한 현황 및 요구도

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아울러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증진

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교정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활용한 만큼 교정공무원에 의해 정보

가 왜곡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둘째, 본 연구에 참여한 

여자 교정공무원은 남자 교정공무원에 비해 너무 적기 때문에 

여성 교정공무원들을 다수 포함시킨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결      론

최근 교정시설에서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구사회

학적 특징, 정신건강 실태, 정신건강 서비스 현황과 요구도

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 교정공무원의 정

신건강 문제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정공무원

의 정기적인 정신건강 평가와 개선을 위한 체계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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